
SNK 인기작 2종, 텐센트 클라우드 서비스로 즐긴다

- SNK 대표 IP ‘사무라이 쇼다운’ , ‘킹오파 14’ , 텐센트 ‘스타트’에 오는 12일부터 서비스 시작

- SNK “더 많은 IP들도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

SNK인터랙티브(대표 전세환)가 오는 12일부터 중국의 텐센트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인 ‘스타트’에 현재 

보유중인 대표 IP(지식재산권) 게임 2종을 서비스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타트’는 텐센트가 개발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다. SNK의 대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은 검극 대전 

격투게임 ‘사무라이 쇼다운’과 현재 절찬 판매 중인 대전 격투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즈 14’를 ‘스타트’

에서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스타트’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은 PC, 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한편 現 SNK 총괄 프로듀서인 오다 야스유키는 지난 10월 23일에 ‘중국 게임 페스티벌(CGF) 2020’에서 

온라인 포럼 연사로 나서며 ‘미래 클라우드 게임에 대한 전망’을 주제 삼아 기조연설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연설에서 그는 “SNK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계의 변혁과 협력을 맞이 해왔고, 이후에도 게임 콘텐츠 

확보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며, 글로벌 유수의 게임 업체와 제휴해 유저들에게 더 좋은 퀄리티의 

게임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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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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